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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품 내용

제 목 어떤 밤의 서명

내 용

알고리즘이 천 개의 정교한 문장을 엮어낼지라도

내가 앓으며 지새운 그 푸르스름한 밤은 베낄 수 없다

복사된 계절에는 바람 한 점 스치지 않고

붙여넣은 눈물에는 짭조름한 바다의 기억이 고이지 않는다

한 줄의 시란

상처와 환희의 능선을 홀로 넘어온

어떤 생애의 뜨겁고도 시린 발자국

이름을 지운 예술은

별을 지워버린 무채색의 밤하늘과 같다

남의 문장을 아껴준다는 것은

그가 견뎌온 외로운 계절과 오늘을 통째로 안아주는 일

정당한 몫을 지켜준다는 것은 빗장을 걸어 잠그는 차가운 울타리가 아니라

고독 끝에 피어난 꿈이 세상과 당당히 마주하는 문

그리하여 나는, 타인의 발자국 위에 내 생애를 포개지 않는다

남의 껍데기를 두르고서는 단 한 번도 나의 진짜 숨을 쉴 수 없기에

이 세상에서 가장 눈부신 원본

기계도 세월도 결코 훔쳐 갈 수 없는

오롯이 내 피와 눈물로 피어난 마음의 별


